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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프로듀서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현재, 오카야마시가 몰두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신 시민 

회관）」의 정비에 참고하기 위해 ６월에 키타큐슈 예술극장, ８월에는 

카나가와 예술 극장과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카나자와 시민 예술촌을 

시찰했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관장 이하, 모든 직원분에게 극진하고 정중한 설명을 

들었고, 키타큐슈 시를 시찰할 때에는 키타하시 시장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인사하러 와주시는 등, 관계자 모든 분에게 정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의 시찰은 하드와 소프트 양면의 시설 정비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귀중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드 부분은, 모든 공연이 대응이 가능한 훌륭한 가동식 홀에 

놀랐습니다. 안, 시설에서도 입을모야 자주 사업( ) 등이 활용될 수 

있는 스튜디오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신 시민 회관을 

정비시에 비용을 포함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 가능한 

시민의 요구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소프트 부분의 충실입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매력적인 공연을 유치한 카나가와에서 올해 수개월에 

걸쳐 공연한 극단 사계의 공연은, 사전 교섭이나 준비에 약 ２～３년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 키타큐슈 시에서는 ７０년의 역사가 있는 「극단 청춘좌」를 

비롯하여 시민 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도 활발하여, 키타큐슈 시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도 딱 맞아, 이렇게 자주사업을 활발하게 

이루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문화 예술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부터 유치한 공연과 시민 등이 창작한 

자주사업의 균형이 중요하며,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제작 하고 시민 

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을 이끌어가는 프로듀서의 존재가 불가결합니다. 

이번의 시찰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의 연초가 신축한 극장의 첫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5년 반. 시간은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 시민회관 정비의 계기로 오카야마의 문화 예술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민 모두와 함께 생각해 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신 시민회관）」은 가칭입니다. 시행되는 

사업을 이미지 하여 빨리 새로운 명칭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